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 -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승인



희년 전대사 수여 조건

사도좌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신자들의 신앙 증진과 영혼들의 구원

을 위하여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으로, 한국의 교구들에서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기리며 성대하게 

경축하는 기회에, 그리스도 신자들이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

른 기도)을 채우고,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전대사를 받도록 기꺼이 허락하였다. 

이 전대사는 연옥에 갇힌 신자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 한국의 교구장 주교들이 희년을 경축하도록 지정한 기념 성당과 성지를 어느 

곳이든 순례하여 거기서 청원 서한에 이미 제시된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할 때

• 적어도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

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

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칠 때

•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

대건 성인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안동교구 순례지

 * 성 당 : 천주교 후포성당(주보성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 성 지 : 마원·진안리 성지, 우곡 성지


